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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論

우리 나라에서 집이나 建物을 세울 때 ‘터를 

본다’는 말이 있다. 이는 집이나 建物이 서는 자

리를 포함하여 주변의 環境을 고려한다는 말로 

이러한 터가 평지일 때 뿐만이 아니고 建物의 

立地가 그리 여유롭지 않은 山地나 丘陵地일 때

도 마찬가지이다. 建物位置, 주변 山勢, 水 位置, 

向 등을 綜合的으로 고려해서 建物을 세우는 것

이다. 주변의 모든 環境의 고려나 주변과 建物

과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우리 선조들은 우리만

의 독자적인 風水思想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有數의 사찰들이 立地

한 곳을 風水地理的 觀點에서 본다면 명당자리

에 해당되는 곳임을 알 수 있다. 

全南 求禮의 智異山에 위치한 華嚴寺는 華嚴

思想을 주 思想的 바탕으로 民間信仰 등의 諸思

想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大伽藍이다. 이 寺刹에

서도 風水思想의 導入을 찾아 볼 수 있다.  智

異山 華嚴寺의 位置는 白頭山에서 시작된 白頭

大幹의 끝에 해당하는 곳으로 종석대와 老姑壇

으로 이어지는 산자락에 둘러 쌓인 勝地에 伽藍

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본 硏究에서는 風水思想의 基本的인 

理論的 체계들을 알아보고 우리 나라 국토의 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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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중요한 位置인 智異山과 그 안에 

자리잡은 華嚴寺의 地理的 環境 및 自然的 環境

을 分析하여 華嚴寺에 나타난 風水思想的 背景

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風水地理思想의 定義와 理論체계

풍수지리라 함은 토지에 대하여 신비하고 영

묘한 어떤 실재를 인정하고 이것에 형용 이상의 

형이상학적 이론을 결부시키는 것으로서, 그 토

지 이용에 연관된 현실세계의 길흉화복을 논하

는 것으로 정의된다.

韓國의 民間信仰을 이루는 큰 흐름의 하나인 

이 觀念은 陰陽說과 五行說의 합인 陰陽五行說

에서 원용한 生氣說과 이 生氣의 感應說에 근거

를 둔다.  풍수지리는 생기를 입는 대상에 따라 

음기풍수와 양기풍수로 나뉘며 양기는 다시 그 

규모에 따라 개인양기, 도읍양기로 나눌 수 있

다.

풍수라는 말 자체가 ‘藏風得水'1)에서 유래한 

것으로 藏風과 得水가 風水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며 이를 이루는 山․水․方․位가 그 구성요소

가 된다.  藏風은 山에 의하며 이를 龍2)이라 한

다.  이 龍에 의해 생기는 四神砂에 의해 局穴에 

모이게 된다.  四神은 穴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서, 主山의 玄武, 前方의 山이나 水인 

朱雀, 左側山인 靑龍, 右側山인 白虎이다.  四神 

중에서 玄武와 朱雀은 風水의 成局으로 볼 때, 

陰과 陽의 결합관계를 뜻하며 靑龍과 白虎는 穴

을 감싸고 호위해야 한다.  得水는 水朱雀에 의

1) 風水에서는 山과 水가 균형을 이루면 陰陽의 和를 

이룰수 있고 陰陽이 서로 모이면 生氣를 낳게 하기 

때문에 山水가 서로 모이는 곳을 吉地로 한다.  따

라서 藏風과 得水가 風水의 기본적인 요소이며 風

水란 단어의 語源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2) 풍수에서는 산을 용이라 하고 그 형태에 따라 크

게 다섯가지로 분류하고 이것의 변형을 아홉가지로 

보아 오성과 구성으로 나눈다.  이때의 성자는 지

상의 물체는 천상의 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갖게 된

다고 하여 천상에 있는 그 근원에 따라 성이라고 

붙인다.

하며 穴에 가까운 것을 內水, 먼 것을 外水라 한

다.  內水는 겹으로 된 靑龍과 白虎의 사이에서 

흘러나와 전방에서 合水한 후 밖으로 나가 外水

에 합쳐진다.

風水의 坐向은 坐와 向의 二法으로 이루어 

진다.  坐는 陽基나 陰宅위치를 말하며 向은 그

것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를 말한다. 

이 坐向은 五行, 八卦, 十干, 十二支를 결합한 

것으로 陰陽의 中和의 五行의 相生으로 판별된

다. 오묘한 자연의 섭리를 보면 한없이 신기한

데 기후나 풍토의 환경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고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자연의 법

칙에 순응하며 따르는 자세가 바로 번영이며 이

것에의 역행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순리에 

따라 행동하여 조화를 이루며 지혜를 개발해 내

는 것이 풍수지리의 근본이다. 풍수의 근본 목

적은 천지간 자연과 함께 영화를 꾀함에 있으니 

땅을 인간의 생모로 간주하여 어머니로써의 능

력을 찾아내는 데 있다. 그 요체는 바람과 물 

땅에 대한 논리적인 이론을 추구하면서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환경 과학인 것이다.3)

우리나라에서의 풍수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유사의 탈해왕에 관한 대목에 왕이 등극하

기 전 吐含山에 올라 마치 형태가 초승달인 三

日月 形局의 택지를 발견하고 속임수를 써서 그 

택지를 빼앗아 후에 왕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

다. 또 백제가 반월형의 부여를 도성으로 삼은 

것도, 고구려가 평양을 도읍으로 삼은 것도 모

두 風水思想에 의한 것이다. 삼국시대에 도입된 

풍수 사상은 신라 말기부터 활발하여져 고려시

대에 전성을 이루어 조정과 민간에 널리 보급되

었다.

전통 풍수서에 있어서 風水思想의 논리구조

는 대체로 龍, 穴, 砂, 水論의 4대 구분을 따르

나, 최창조가 풍수의 여러 유파의 이론들을 종

합하고 설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분한 

이론을 알아보고자 한다.

3) 임학섭. 寺刹風水. 밀알사. 1995. p.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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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는 크게 두 가지 체계로 구분이 된다.  

하나는 땅에 대한 이치를 연구한 경험과학적 논

리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지기가 어떻게 人事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밝힌 氣感應的 인식체

계 부분이다.  이러한 구분을 표로 요약하면 <

표 1>과 같다.4)

표 1. 風水思想의 논리체계

 同氣感應論

 所主吉凶論

 形局論

氣感應的 認識體系

風水思想

 看龍法

 藏風法

 得水法

 定穴法

 坐向論

經驗科學的 理論體系

3. 華嚴寺와 風水地理思想

3.1 伽藍과 풍수지리사상

우리 나라 伽藍의 배경으로는 크게 지리적 

조건인 자연적 요인과 佛敎신앙을 포함하여 民

間信仰과 풍수지리사상 등과 관련된 사상적 요

인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자연적 요인은 구체

적으로 해당 伽藍의 지리적 조건인 지형과 지

세, 그리고 기후 등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平地伽藍과는 달리 山地伽藍은 입지 형태를 결

정할 경우 산지의 지형․지세 등에 의하여 건물

의 대지가 결정되었다. 즉, 지형의 차이와 지세, 

수세 등에 의하여 입지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자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음이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伽藍의 자연적 요인은 사상적 요인

에서 풍수지리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

으므로 伽藍의 입지는 풍수지리사상과 함께 논

의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에 존재하는 아무리 훌륭한 명당도 그 

안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며, 이 명당에 인간들

4) 풍수사상에 대한 자세한 이론은 이희덕의 「풍수

지리」박영사.pp53∼125 참조.

이 인공의 환경을 만들면서 그 부족함을 채워 

완결시키려는 것이 비보풍수이다.  비보풍수의 

활용은 풍수형국이 지향하는 형국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을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그 환경에서 

살기에 적합한 토지이용의 대책마련이 되는 것

이다. 이러한 풍수지리사상이 일반화된 것은 신

라말 도선의 출현이후이며, 고려 태조이후 도참

설과 연관되어 널리 民間信仰으로 성행하였다.

<표 2> 기존 입지선정요인 분류5)

내   용

자연적 

요인

지리적 조건 - 지세, 지형, 방위

기후적 조건 - 일조, 풍우    (자연요건)

사상적 

요인

불교신앙 - 佛敎의 자연관

民間信仰 - 민간의 신성관   (風水思想)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도교의 仙家로서 

道詵, 義湘을 風水圖讖說의 창시자로 보고있다

는 점은 풍수라 하는 것이 도교적 사회분위기와 

밀접하다는 사실과 도선 이전, 義湘 당시의 풍

수적 개념이라는 것이 신라의 기존 民間信仰을 

토대로 山과 江 또는 대지를 대하는 의식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語意上, 圖讖의 定意를 그 內容圖式의 眞僞와 

現出의 神秘 여부를 막론하고 장래의 사상, 특

히 인간 생활의 吉凶禍福에 대한 예언 혹은 징

조를 지칭하는 용어라 할 때 기존의 諸 신앙요

소를 기반으로 발생한 地里개념인 풍수개념을 

圖讖風水라 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圖讖은 

風水說 이전에 한반도에 전래되었고 이것이 지

리선택의 개념이었던 풍수와 결합되어 伽藍의 

입지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자장이 당에서 유학을 마

치고 신라에 돌아왔을 때, 도참풍수와 유사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장이 신

라의 산천이 가진 나쁜 지세의 결함을 비보하는 

5) 진경돈, 부석사의 입지선정배경과 배치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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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황룡사 구층탑을 건립해야 한다는 소

견을 밝힌다. 물론 이것은 자장의 立塔護國信仰

의 발로로 볼 수 있지만 지세의 결함에 따라 佛

法을 강화해야 한다는 풍수의 비보사탑사상과 

같은 맥락으로도 이해 할 수 있다.  따라서 자

장의 경우는 간접적이라고는 하나 풍수 개념이 

伽藍입지에 반영되어 있었다고 보며, 앞서 살펴

본 元曉․義湘의 행적에서 풍수개념이 창건 승

려의 思想體系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

실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韓國 고유의 

지리선택 개념으로서 風水思想과 유사한 개념이 

伽藍입지에 작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개념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伽藍의 

건축물 자체에서 풍수의 적용이 보이고 있다.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까지의 伽藍건축의 

평면형태는 ― 형이 대부분이며, 이 형태 주위

를 회랑으로 둘러싸는 방법으로 마당을 형성하

였다. 그러나 고려시대이후에서 보이는 건물평

면의 유형은 ―, ㄱ, ㄷ, ㅁ 형의 다양한 건축 

평면구성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건축의 평면형

태 변화가 마당을 형성하기 위해서 나타나고 있

으며, 우리 건축공간에서 마당은 풍수의 명당에 

해당함으로 마당 주위의 동서남북 건물들은 좌

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韓國 전통건축 배치의 일반적인 원칙은 “평면

형태를 변화시켜 마당을 완성시키는 것”에 있

다. 그러나 韓國의 풍수개념은 그 주체가 자연

이어서 변화무쌍한 자연의 변화에 적응력을 갖

기 위해서 상대적 개념을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韓國 전통건축공간의 중심공간 구

성은 혈에 중요도 혹은 위계가 가장 높은 건물

을 입지시키고, 그 전면에 명당 즉 앞마당이 입

지한다. 이 마당 사방에 사신사를 형성하기 위

한 건물들을 배치하는 것이 風水思想을 수용한 

韓國 전통공간의 형성의 원리이다.

특히, 가람에서의 입지조건으로 풍수에서는 

생기가 모인 곳, 즉 혈을 이룬곳에 가람을 세워

야 한다고 하며 또한 혈의 대소에 따라 그곳에 

세워지는 가람의 규모가 결정된다고 한다.  그

리고 가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大雄殿은 바로 

혈자리에 앉히었고 大雄殿의 방향은 내용의 방

향에 의해 정해진다고 한다.

이에 따라 大雄殿은 주산을 등지게 되고 배

치의 축선은 지형에 따라 대체로 결정되기 마련

이다. 우리 나라의 산맥은 백두산을 정점으로 

하여 남쪽을 향하여 내려왔기 때문에 그 혈은 

주로 남향하여 있는 것이 많아 대부분의 가람이 

남향으로 앉을 수 있었고 산맥의 방향에 따라 

가람의 축이 동 혹은 서의 방향으로 잡게 되었

다.

이와 같이 가람들은 기본적으로 생기를 중시

하였고 따라서 생기가 있는 곳은 으레 그곳을 

감싸주는 청룡과 백호가 반드시 있어야 하였다.  

그러므로 가람은 산의 품안에 들어서게 되었고 

또 청룡과 백호가 크고 아름다울수록 생기가 왕

성하다 하여 가람의 터 역시 이들 국면에 따라 

그 길한 정도를 판별하게 되었다.

3.2 華嚴寺와 풍수지리사상

自然環境的 要因은 地勢, 地形, 水界 뿐만 아

니라, 風水地理의 要因도 그 근본 思想이 自然

과의 합일이므로 넓은 意味로는 自然環境的 要

因에 포함된다.

우리 나라의 척추인 白頭大幹은 白頭山에서 

시작되어 雪嶽山, 太白山, 小白山까지는 큰 줄기

의 山脈이 끊어지지 않고 南北으로 길게 뻗어 

있다. 여기서 지맥은 東海를 따라서 내려가게 

되고 본 줄기는 西南쪽으로 그 方向을 바꾸어 

속리산, 황악산, 덕유산, 백운산을 거쳐 老姑壇

에 이르러 그 끝을 맺게 되며 그 지맥이 동으로 

뻗어 金海에 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風水

地理上으로 살펴보면 老姑壇을 祖山으로 하고 

白頭山을 祖宗山으로 하는 華嚴寺의 位置는 우

리나라 全體의 穴에 해당하는 곳이 된다.

華嚴寺는 老姑壇에서 시작되는 華嚴寺 溪谷

의 오른쪽 緩傾斜面에 位置하고 있으며, 華嚴寺 

溪谷은 全體的인 軸이 북쪽에서 동쪽으로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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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기울어져 있다. 

이러한 溪谷의 周邊에 位置하고 있는 華嚴寺 

垈地상의 限界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溪谷

을 따라 선형으로 길게 配置되어 그 全體的인 

配置의 軸이 溪谷의 軸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山地의 傾斜를 극복하는 방법에 있

어서도 進入 空間이나 靈山殿의 石築6)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휜 傾斜路의 形態로, 혹

은 적  절한 높이의 石築에 의해서 자연에 순응

하는 形態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溪谷이 넓어서, 附屬되는 작은 溪谷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까닭에 院이나 庵子의 立地

에 필수적인 要素인 水源의 확보가 容易하므로 

곳곳에 많은 院이나 庵子의 立地를 可能하게 한

다.

그림 1. 백두대간과 華嚴寺의 위치도

華嚴寺의 重建主로 丈六殿을 創建한 義湘大

師는 佛敎의 思想뿐만 아니라 風水思想에도 깊

6) 靈山殿의 石築의 높이는 覺皇殿의 石築과 中庭의 

中間정도이다. 이는 覺皇殿에서 滿月堂으로 흘러내

리는 地形이 급한 傾斜面을 이루고 있어 이를 극복

하기 위한 방법으로 覺皇殿의 바로 옆에 位置한 靈

山殿을 覺皇殿 石築보다 2m 정도 낮게 位置시키고 

있다.

은 關聯을 갖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李能和의 

『朝鮮道敎史』에는 “仙家라고 하는 것은 『海

東傳道錄』에 義湘, 道詵이 모두 仙家의 부류에 

속하므로, 義湘과 道詵은 世上에서 異儈이라 한

다. 義湘이 지은『靑丘秘訣』과 道詵의 『王龍

秘記』는 風水說로서 世上에 崇言된다.”7) 라고 

記錄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수광의 

『芝峰類說』과 李圭景의『五州衍文長箋散稿』

그리고 『鄭鑑錄』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義

湘의 이러한 思想的 側面은 浮石寺의 立地와 配

置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華嚴寺의 중건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丈六殿의 重建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白頭大幹이 老姑壇을 지나서 

끝나는 곳이 現在의 覺皇殿 뒷 봉우리인 院沙峰

이며 현재 覺皇殿의 位置는 院沙峰의 혈에 해당

되는 곳이다. 寺傳에 의하면 이 곳은 우리나라

에서 ‘氣’가 가장 센 곳이라고 하며, 佛寺 空間

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氣’를 진압할 필요

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義湘은 이러한 이유로 

거대한 丈六殿을 建立하여 氣를 누르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義湘이외에도 歷代 華嚴寺

의 重創主로서 활동한 慈藏․元曉․義天․道詵 

등은 모두 佛敎 외적 思想으로서 風水地理의 大

家들이다. 특히 道詵은 사상 최대의 華嚴寺 성

관을 구현한 華嚴寺 승려로서 新羅末이후 華嚴

寺 伽藍의 重修 및 경영은 거의 모두가 道詵의 

遺志를 받들어 이루어진 흔적이 역연하다.8)

전술한 바와 같이 華嚴寺 경우 風水思想은 

배치와 입지에 모두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華嚴寺의 위치는 白頭大幹의 끝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穴의 위치에 해당하여 풍수지리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華

嚴寺는 백두산을 太宗山으로 老姑壇을 祖山으로 

그리고 섬진강 너머의 五鳳山은 朝山으로 한 곳

에 老姑壇, 宗石臺, 遮一峰, 院沙峰으로 이어지

7) 李能和, 朝鮮道敎史, 李鍾殷 譯註, 普成文化社, 

1986, p.356

8) 李東榮. 華嚴寺 伽藍 建築에 關한 硏究 東亞學園論

文 24輯. 1995.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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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白虎와 노고단, 형제봉으로 이어지는 靑龍에 

의해 커다랗게 감싸여 있다.  또한 작은 형국으

로는 백두대간의 마지막 봉우리 원사봉에서 뻗

어나온 줄기에 의해 감싸여 있으며, 丈六殿의 

위치는 그 혈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런 까닭에 

장육전의 향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 규

모의 거대함은 불사 공간을 이루기 위한 裨補의 

성격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華嚴寺가 위치한 구례는 山大․水大․野大의 

三大라는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 큰 산밑에 

큰물이나 큰들이 있기는 어려운데 이곳은 천혜

의 땅이다. 「玉龍子遊山錄」에 의하면 道詵이 

산세를 일견하더니 “성곽이 완변하여 完福之地 

되었구나”라고 단정했다는 대목이 있다.9)智異山

은 최고봉인 天王峰으로 보지 않고 남쪽에 있는 

老姑壇을 主峰으로 보고 있다.  帝王之地, 곳 華

嚴寺가 山남쪽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

듯 智異山 華嚴寺는 백두대간 남단 토산의 강인

한 혈맥인 老姑壇 계곡에 위치한 蓮花浮水形의 

화엄종찰로 멀리서 보아도 노고단 아래 훤하게 

펼쳐진 혈장이 이는 곳에 자리잡고 있는 명당이

다.10)

그림 2. 蓮花浮水形의 華嚴寺 형국

9) 최창조. 韓國의 自生風水. 민음사. 1997. p.482

10) 임학섭. 전게서. p.265

華嚴寺는 2차선 포장도로를 따라 올라가 길 

오른편에 넓은 계곡물이 소리를 내며 흐르고 일

주문에서 1.5km를 들어서면 중간에 시의 광장 

조형물이 보이고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있다.  

정상에는 노고단 높은 봉우리를 주축으로 힘차

게 내려뻗은 좌우룡이 대단한 자태를 보인다.  

그러한 가운데 노고단 지맥이 현무가 되어 밀고 

내려오다가 그치는 혈장이 넓게 펼쳐저 분지를 

이루는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토산의 강인한 혈

맥은 아름다운 계곡을 만들고 계곡물이 地氣를 

지키면서 남서로 흐르니 그 형국이 마치 곱고 

둥글게 활짝 핀 연꽃이 물에 떠 있는 듯하여 蓮

花浮水形의 지형이다. 宂形은 두 다리를 힘차게 

내리뻗은 듯한 鉗宂인데 이것도 워낙 길게 늘어

져 있으니 長鉗이며 宂證은 두 龍虎가 위호하니 

용호혈증을 이룬다.

그림 3. 華嚴寺 전경도(氣를 막아준다는 보제루, 

운고각, 범종각이 보인다.)

華嚴寺 大雄殿의 입수맥은 丑龍 으로 들어오

고 透地는 辛丑이 된다.  파구는 未破口가 되니 

生에 甲․卯․帶에 癸․丑․官에 壬․子․旺에 

乾․亥가 된다.  이때 포태법에 따른 좌향을 보

면 甲․卯는 좌측으로 기울어지고 任․子․乾․

亥는 우측으로 기울어진다.  그런데 남은 좌향

은 癸․丑이다. 이때 癸坐丁向은 오행상 水가 

되는데 水는 투지룡이 土克水하여 상극하여 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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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가하다.  華嚴寺 大雄殿의 좌향은 丑坐未

向이 됨으로 포태법과 정음정양법 법술에 맞고 

투지룡이 土가 되니 축좌가 土로 비견되어 화합

하며 그 向은 남서 사이인데 남향에 더 가까운 

곳으로 바라보고 있다.11)

또한 백두대간의 마지막 봉우리 원사봉은 覺

皇殿의 배경을 이루는 뒷산인데 그 형상이 비상

하는 학의 모양을 이루고 있고 覺皇殿 앞에 펼

쳐진 산은 마치 알처럼 생긴 산봉우리들이 즐비

한 형국이라 하여 풍수학상 飛鶴抱卵形의 명당

이라 한다.12) 따라서 비학포란형의 역동하는 거

대한 기운을 효대의 四獅子塔과 동서양탑으로 

이루어지는 3기의 진신사리탑으로 진압하고 이

에 더하여 覺皇殿과 같은 대규모 건물로 진압하

여 비보한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이 韓國 전통 사찰에서 진신사

리 탑이 3기가 함께 한도량에 모셔지는 예는 없

는 것으로서 이는 전술한 바와같이 華嚴寺에 이

루어지는 거대한 기를 진압하려는 비보사상의 

의도인 것이다.

 

그림 4. 동서양탑과 당간지주

본 연구 진행 과정중 발굴된 사례에 의하면 

華嚴寺는 풍수지리설로 볼 때 가람 전체가 배

(반야용선)의 형국인데 배를 타고 중생계를 편

안히 건너가려면 항상 출렁이며 역동하는 華嚴

寺의 거대한 기를 누르기 위해 2개의 사리탑을 

동쪽(東塔)과 서쪽(西塔)에 세워 진압한 다음 당

11) 임학섭. 전게서. p.268

12) 최창조. 전게서. p.485

간지주를 세워 그곳에 돛을 달아 순탄히 저 화

엄법계 연화장 세계로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

진 헌강왕대 도선국사의 풍수적 의도의 산물인 

것이다.

또한 華嚴寺 거주 승려들의 주장에 의하면 

보제루 우각진입의 참뜻은 지금까지 학계에서 

논의되오던 시각적인 고려로서가 아니고 華嚴寺

의 중정에 모여진 거대한 氣가 보제루 누밑으로 

흘러 나가는 것을 보제루가 병마개와 같은 역할

을 하여 틀어막기 위해 風水思想에 입각하여 누

하 진입이 아닌 우각 진입을 택하였다는 것이

다. 그리고 근대에 보제루에 오르는 계단 마당 

동쪽과 서쪽의 훌륭한 경관을 가로막는 손실을 

감수하며 세워진 범종루와 운고루의 의미도 실

상은 중정에 모여진 氣가 새어 나가지 못하도록 

더욱 완벽하게 틀어막은 風水思想에 따른 비보

의 역할로서 위치한다는 것이다.13)

그림 5. 華嚴寺 伽藍 內 風水關聯 分析圖

13) 眞肇. 智異山 大 華嚴寺. 華嚴寺. 1996.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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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結   論

華嚴寺가 위치한 求禮는 山大․水大․野大의 

三大라는 地理的 特性을 갖고 있다.  智異山 큰 

산밑에 蟾津江의 큰물, 그리고 求禮의 큰 들이 

있기는 어려운데 이곳은 天惠의 땅이다.   

華嚴寺의 위치는 白頭大幹의 끝으로 우리나

라 전체의 穴의 위치에 해당하여 風水地理상으

로 매우 중요한 곳임을 알 수 있다. 華嚴寺는 

큰 형국으로는 白頭山을 太宗山으로 老姑壇을 

祖山으로 그리고 蟾津江 너머의 五鳳山을 朝山

으로 한 곳에 老姑壇,  院沙峰으로 이어지는 白

虎와 老姑壇, 형제봉으로 이어지는 靑龍에 의해 

커다랗게 감싸여 있다. 또한 작은 형국으로는 

백두대간의 마지막 봉우리 원사봉에서 뻗어나온 

줄기에 의해 감싸여 있으며, 丈六殿의 위치는 

그 혈에 해당하는 곳으로 그 規模의 거대함은 

우리나라에서 氣가 가장센 穴을 진압하고 불사 

공간을 이루기 위한 義湘의 裨補의 조형의도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智異山은 최고봉인 天王峰을 主峰으로 보지 

않고 남쪽에 있는 老姑壇을 主峰으로 보고 있

다.  帝王之地, 곳 華嚴寺가 山남쪽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智異山 華嚴寺는 백두대간 남단 토산의 강인

한 혈맥인 老姑壇 계곡에 위치한 蓮花浮水形의 

華嚴宗刹로 老姑壇 아래 펼쳐진 혈장이 보이는 

곳에 자리잡고 있는 명당이다.

정상에는 老姑壇 높은 봉우리를 주축으로 힘

차게 내려뻗은 좌우룡이 대단한 자태를 보인다.  

그러한 가운데 老姑壇 지맥이 현무가 되어 밀고 

내려오다가 그치는 혈장이 넓게 펼쳐저 분지를 

이루는 곳에 華嚴寺가 자리를 잡았는데 토산의 

강인한 혈맥은 아름다운 계곡을 만들고 계곡물

이 地氣를 지키면서 남서로 흐르니 그 형국이 

마치 곱고 둥글게 활짝 핀 연꽃이 물에 떠 있는 

듯하여 蓮花浮水形의 지형이다.  

華嚴寺의 伽藍은 韓國風水地理學의 좌향법 논

리에 있어 대표적인 이론 및 분석체계인 포태법

이나 정음정양법등의 법술에 모두 잘 부합되도

록 배치되어 地氣와 水氣가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잘 조화됨으로서 風水의 논리에 정확히 부

응한 성공적인 가람구성의 예로 불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를 막론하고 山水가 아름

답고 地氣가 왕성하여 안정과 정서를 찾을 수 

있는 재충전의 터전으로 名勝地라는 이름이 붙

는다.  따라서 그러한 名勝地에 名刹로서 창건된 

華嚴寺 伽藍의 빼어난 風水學的인 원리를 살펴

볼 때 自然과 사람이 만들어낸 明堂으로서의 바

탕위에 이루어진 위대한 造營정신을 실감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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